
HDPE 국내가격 75만- 76만원 형성
200 1년 12월 이후 상승세 … 7사 정기보수 집중으로 수급타이트 전망

2002년 국내 HDPE 시장은 모든 HDPE 생산기업들이 정기보수를 실시함에 따라 수급타이트로 인한 가격상승이 불

가피할 전망이다.

HDPE는 국내에서 7사가 생산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Best Polymer(대림산업), LG석유화학, 현대석유화학의 정기보

수가 실시되고 하반기에는 대한유화, 호남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SK의 정기보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HDPE 생산기업들은 길게는 3주에서 짧게는 1주간의 정기보수를 실시하는데 정기보수에 따른 생산감소가 7만4000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HDPE 생산능력인 179만2000톤의 4%에 해당된다.

HDPE를 비롯한 합성수지 가격은 2002년 들어서면서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거대 석유화학기업들의 공장가동이

사고로 중단되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졌고, 중국의 농업용 필름 수요증가로 인한 수출증가, 그리고 경기회복에 대한 전

망이 나오면서 치솟기 시작, Film 그레이드가 2001년 12월 FE Asia CFR 기준 톤당 470달러에서 2002년 2월에는 540

달러까지 급상승했다.

중국의 춘절을 앞두고 가격이 잠시 안정세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춘절 연휴가 끝난 현재의 수출가격은 춘절 전보다

10달러정도 올라 가격회복에 대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HDPE는 국내가격도 상승하고 있지만 폭은 수출가격에 비해서는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12월 60만원 대

까지 떨어졌지만 2002년 1월에는 73만원, 2월에는 소폭 오른 75만-76만원 선을 형성했다.

하지만, 과거 5년간의 전반적인 추세가 9월을 고비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월드컵 개최 의 경기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중국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출물량 부족으로 동남아, 중동, 타이완 생산제품이 몰려들고 있어

한국산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비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HDPE 생산기업들은 최근 내수가격을 일제히 올리면서 수요선들의 관심이 국내로 몰림에 따라 수출은 상대적으로

뒷전인 분위기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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